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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미화원
어머니 위한 청원

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는 여성의 아들이 올린 

효심 가득한 청원이 화제다. 

매일 새벽 4시 30분부터 거리를 청소하는 50

대 정 씨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밝힌 하오 씨는 

지난 10일 중국판 청원 서비스‘12345’에“우리 

엄마는 거리를 닦는 청소부입니다.”라는 제목으

로 청원했다. 

그는“엄마는 매일 새벽 4시 30분부터 광둥성 

둥관시 다랑전 일대의 거리 청소를 시작한다.”면

서“다행스럽게도 이 시간에는 아직 야간 가로등

이 거리를 밝히고 있어서 근무지까지 안전하게 

걸어가실 수 있다. 하지만 매일 아침 5시 25분만 

되면 거리의 모든 등과 조명이 꺼진다.”고 적었

다. 이어“5시 25분에 가로등은 모두 소등되지만 

사실상 1년 내내 이 시간대의 거리는 매우 어두워

서 엄마가 청소를 위해 이동하는 길은 항상 어둡

고 위험하다.”면서“소등하는 시간을 단 15분만 

더 연장해주면 엄마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, 우

리 가족들도 모두 안심할 수 있다.”고 덧붙였다.  

하오 씨의 청원을 전달받은 당국은 가로등 소등 

시간과 환경 점검에 나서 도심 구간에 설치된 가

로등의 소등 시간이 실제 날이 밝는 시간과 차이

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가로등 점등 시간을 매

일 저녁 7시 15분부터 이튿날 오전 5시 45분까지

로 조정키로 했다. 

사연을 접한 한 네티즌은“아들의 효심이 많은 

환경미화원의 길을 밝혀줬다. 따뜻한 마음이 길

을 밝히는 작은 시작이 된 것”이라면서 응원을 

보냈다. 

대학 스펙 만들려다 사망한 학생

세입자 떠난 아파트에 맥주캔만 8,000개

중국의 10대 학생이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 스팩

을 만들고자 사막을 여행하는 캠프에 참석했다 숨을 

거두었다.

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16세 소년A군은 지난 7월 말 

몽골에 있는 텅거리 사막 횡단 프 프로그램에 참가했

다. 텅거리 사막은 모래층의 깊이가 100m에 달해‘사

막의 원조’로 불리기도 한다.

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10일 동안 열린 캠

프의 목적은 학생들의 담력을 키우고 동시에 외국 대

학에 지원할 때 필요한 스팩을 쌓기 위한 것이었다. 참

가자는 16~17세의 학생 8명이었다.

학생들은 20㎏에 달하는 배낭을 짊어지고, 그늘 한 

줌 없는 사막을 하루에 18㎞씩 걸었다. 당시 현지 온

도는 50℃를 넘은 상태였다. 사망한 A군은 사구 꼭대

기에 올랐다가 정신을 잃고 굴러 떨어지는 등 이상 증

상을 보였지만, 현장에 있던 캠프 인솔자는 하이킹을 

중단하지 않았다. 사막에서는 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

아 구조대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. A군이 두 번이

영국 햄프셔주 청소전문업체에서 일하는 프레디 길

리엄-웹(29)은 최근 집주인의 의뢰로 침실 2개짜리 아

파트 청소에 나섰다.

1년간 세입자가 썼다는 집 상태는 처참했다. 거실엔 

곰팡이 핀 음식이 나뒹굴었고, 부엌은 음식물 쓰레

기로 가득했다. 특히 맥주캔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. 

웹은“맥주캔이 너무 많아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. 한 

8,000개 정도를 치운 것 같다.”고 말했다. 화장실 상

태는 더 심각했다. 온갖 배설물과 휴지가 산더미처럼 

쌓여 있었다. 웹은“화장실 쓰레기가 1m 넘게 산을 이

루고 있었다. 너무 역겨웠고, 수십 번이나 구토했다.”

고 전했다.

집을 치우는 데는 하루 10시간씩 꼬박 3일이 걸렸다. 

그는 “정리에 끝이 없었다. 첫날에는 치운 게 티도 나

지 않았다. 청소뿐만 아니라 하수도 관리, 건축 등 다

양한 일을 하며 웬만한 더러움에는 이골이 났지만 이

번엔 나도 참기 힘들었다.”고 몸서리를 쳤다.

세입자는 지저분하게 사는 모습을 주인에게 들키고 

나 정신을 잃은 후에야 인솔자가 직접 고속도로로 차

를 몰고 나가 구조대에 연락했고, 1시간 후 구조대가 

도착했지만 A군이 사망한 후였다.

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“캠프에 온 학생 대부분은 

야외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해서가 아니라, 외국 대

학에 지원할 때 점수를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참가하는 

것”이라고 말했다. 당시 캠프 인솔자는 경찰에 체포돼 

조사를 받고 있다.

싶지 않아 물도 내려가지 않는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

한 것으로 알려졌다. 그러다 집주인이 밀린 1년 치 임

대료를 독촉하자 자취를 감추었다. 집을 떠나기 전 세

입자는“집이 좀 엉망일 수 있다.”는 문자메시지를 남

긴 것으로 전해졌다.

웹은“상당량의 맥주캔을 볼 때 세입자가 우울증에 

시달렸거나 알코올중독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. 도

움이 필요한 상태였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하지만 그것

으로 면죄부를 얻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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